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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혁신도시라는 큰 그릇에 정작 담아줄 음식이 없습니다. " 

 

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최상철 위원장은 혁신도시에 대한 단

상을 이렇게 표현했다.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'2009 지역발

전 국제컨퍼런스' 현장에서 만난 최 위원장은 혁신도시와 관련된 질

문을 애써 외면하진 않았다.  

 

"참여정부 시절,배고파하는 지방에 그릇을 나눠주고 음식이 곧 나올 

거라고 했습니다. 다들 행복해했죠.하지만 그릇을 채울 음식이 없다

는 사실을 깨닫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릇이 너무 컸던 

게죠." 

 

총 4488만㎡에 달하는 넓은 땅(그릇)을 혁신도시로 지정해놓고도 수

도권에서 이전해올 공공기관 부지 외에 90%의 땅은 그대로 비어있다

는 설명이다.  

 

최 위원장은 그러나 현 정부가 혁신도시를 중단하려는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. 그는 "시간이 좀 걸

리더라도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"며 "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예

정대로 추진해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 이어 "현재 이전계획을 승인한 88개 기관에 이어 금명간 18개 

공공기관을 추가 심의할 계획"이라며 "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기관의 이전 승인을 마치겠다"고 다짐

했다.  

 

최 위원장은 이제 '추진하느냐,마느냐'가 아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때란 점을 강조했다. 특히 

혁신도시 토지수용에 들어간 4조원 가운데 8000억원가량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됐다는 점을 지

목했다. 2012년까지 혁신도시가 지어지지만 향후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

면 그 기간 동안 지자체의 재정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. 이런 점에서 그는 "지자체의 금융비용을 덜

어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"고 말했다.  

 

또 공공기관 부지 외의 땅은 장기 비축용으로 토지은행에 넣어둔다든지,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

는 방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찬찬히 일이 되게끔 만들어가자는 고

언이었다.  

 

그는 아울러 모든 혁신도시들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도 적시했다. "부산 대구 울산 

등은 기존 도시의 연장선상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원주와 진천도 수도권 기업과 공장이 자연스레 

들어오고 있습니다. 다만,수도권 주변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닌 나주 진주 완주 김천 등지 혁신도시가 

정말 걱정됩니다. 각 혁신도시의 상황에 맞게끔 '맞춤형 혁신도시 발전전략'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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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" 

 

최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국토개발 방향인 '광역경제권 개발'에 세종 · 혁신도시 프로젝트를 잘 배치해

야 될 임무까지 맡고 있다. "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아닌 수도권 뉴욕 도쿄 상하이 등 광역경제권들이 

국경을 넘어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. '5+2'(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+강원권 제

주권)로 대변되는 광역경제권 개발을 본격 추진해가면서 세종 · 혁신도시 문제까지 풀려고 하니 정말 

어렵습니다. 당장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. 하지만 어쩌겠습니까. 지혜를 모으는 수밖에 없죠." 

 

장규호 기자 danielc@hankyung.com  
 

▶ 청원군민 '세종시 편입' 반발 확산 

▶ [시론] 솔로몬의 지혜 필요한 세종市 

▶ 세종·혁신도시 새판 짜자 

▶ [세종·혁신도시 새판 짜야] 前 정권 뒷처리 한다 생각말고 '새 비전' 제시하라 

▶ [세종시·혁신도시 새판 짜자] ⑦ 與 "기업·학교없이 뭘 먹고 사나"…野 "세종시 본질은 행정도시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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